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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퇴계사상에 함유된 인성교육의 특징과 스포츠 인성교육의 연결점을 고찰하고 나아가 퇴계사상이 스포츠 인성교육의 철학적 근거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퇴계 인성교육의 핵심인 ‘리발(理發)’ 개념과 퇴계사상이 지니는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퇴계의 ‘인성’ 개념은 리발의 의미로 인간 존재 자체의 완전하고 다 좋음을 말한다. 그리고 퇴계사상이 지니는 교육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계는 ‘인간의 본성(인성)’이 선하다고 규정한다. 둘째, 퇴계에게 ‘신체’는 인성교육의 수단이자 출발점이다. 셋째, 퇴계에게 ‘교육’은 인간의 본성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퇴계의 ‘교육’은 인성교육으로 귀결된다. 무엇보다 퇴계사상과 스포츠 인성교육의 연결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본성을 신뢰하는 성선설에 기초한 인간 이해의 측면이다. 이는 사단(四端)을 근거로 설명된다. 둘째, 역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함양하고자 한 신체활동에 대한 이해의 측면이다. 셋째, 신체활동을 교육의 도구이자 본질로 삼아 도덕을 몸으로 실천하라고 강조한 신체교육에 대한 이해의 측면이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퇴계 사상에 스포츠 인성교육의 요소가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퇴계사상이 스포츠 인성교육의 철학적 근거로서 충분히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견지한다. 

        

        
          
            초록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haracter education in Toegye’s thoughts and its connection point to character education in sports and further explore the possibility of Toegye’s thoughts as philosophical grounds for character education in sports. As a basis for th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focusing on the concept of ‘Li-bal(理發),’ the core of his character educ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 ideas. Toegye’s concept of ‘character’ means ‘Li-bal,’ which refers to the ‘integrity’ and ‘goodness’ of a human being. Also, the educational characteristics of Toegye’s ideas are as follows. First, he provides that ‘human personality (character)’ is good. Second, to him, ‘the body’ is the means and purpose of character education. Third, to him, ‘education’ means the development of man’s personality. Toegye’s ‘education’ finally leads to character education. Most of all, the connections between his ideas and character education in sport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as follows. First, the aspect of an understanding of men based on the theory that human nature is fundamentally good, which trusts human nature. This can be explained based on the Four Sprouts (Sadan). Second, the aspect of an understanding of physical activities to cultivate human nature through dynamic physical activities. Third, the aspect of an understanding of physical education, which emphasized the practice of morals by the body, taking physical activities as a means and essence of education. Through this, this study holds fast to the enough possibility of Toegye’s ideas as the philosophical ground for character education in sports, emphasizing that there are rich elements of character education in sports in Toegye’s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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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최근1) 국내에서는 학계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성교육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은 결국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인성교육이 법제화되기까지는 학교폭력과 세월호 사건2)이 그 배경에 있으며 이로 인해 총체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스포츠 인성교육3)'은 최근 체육학 전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주제이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 주제로 등장한 만큼 스포츠 인성교육의 철학적 근거를 찾는 일은 중요한 과업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철학, 특히 기존의 인성교육에 관한 철학적 접근에서 미약했던 한국철학에 기반하여 스포츠 인성교육의 가능성과 근거를 탐색하는 작업을 시도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무엇보다 덕윤리는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던 덕을 습관화하여 지속적 실천을 강조하므로 스포츠 윤리교육(인성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학습자가 스포츠인성교육을 통해 덕의 의미를 파악하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 토대가 될 것이다(이정택, 장용규, 2017: 15).

      서양의 덕 윤리와 동양의 덕 윤리를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서양의 덕 윤리는 도덕적 행위나 실천을 강조하지만 그것의 원리에 대한 반성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유학은 서양의 덕 윤리와 달리 실천의 구체적인 덕목뿐 아니라 이 덕목의 원리까지 설명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유학은 서양의 이론이 도달하지 못한 스포츠 인성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권오륜, 한동일, 김희섭, 김정효, 2018: 41).

      본고가 스포츠 인성교육 문제를 퇴계사상을 중심으로 고찰한 이유는 첫째, 인성교육에 대한 비전이 퇴계사상에 풍부하기 때문이다.(이현지, 2018: 315) 둘째, 인성교육진흥법과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유교적 성격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사실 현행「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 가치와 덕목들을 살펴보면 그 근원이 유학 사상에 연계되어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접근은 동양철학의 뿌리인 유학 사상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김길순, 2015:460). 

      셋째, 퇴계사상은 인성의 실현을 교육목표로 삼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현하는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퇴계 자신이 몸소 신체교육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실천하였다는 측면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퇴계 사상과 스포츠 인성교육의 연결지점을 찾는 시도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퇴계 ‘리발(理發)’ 개념과 퇴계사상이 지니는 특징을 중심으로 그가 인성 또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퇴계의 인성개념은 리의 능동성을 말하는 그의 사상을 이해한 토대 위에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성실, 2017:139). 본 연구에서 ‘인성’은 인간 본성으로서 내면에 지니는 총체적인 도덕성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학계흐름을 살펴보면 철학계와 교육학계에서는 인성교육과 유교사상을 연결하여 접근하는 시도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김기주, 2017; 김성실, 2017; 김세정, 2018; 이동기, 2016; 이현지, 2018; 황경식, 2014; 황금중, 2016). 또한 체육학계에서 유학사상과 스포츠윤리의 접목을 시도한 연구는 권오륜, 한동일, 김희섭, 김정효(2019), 지동철(2016), 그리고 한동일, 김재원, 권오륜(2017)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인성교육과 관련한 체육학계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서양 철학에 근거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방출, 서재철, 2019; 박정준, 2011; 2013; 오승현, 2018; 이정택, 장용규, 2017). 한편, 인성교육과 관련된 철학적 연구는 많지 않다. 이정란(2018)의 연구가 있으나 시론적 단계에 머무른다. 

      이에 본 연구는 퇴계 사상을 중심으로 스포츠 인성교육에 대한 철학적·근원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 착수하였다. 무엇보다 덕의 함양을 강조하는 퇴계의 덕 윤리는 스포츠 인성교육을 체계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퇴계사상에 함유된 인성교육의 특징과 스포츠 인성교육의 연결점을 고찰하고 나아가 퇴계사상이 스포츠 인성교육의 철학적 근거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있다. 논의의 내용과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퇴계사상이 지니는 교육적 특징을 중심으로 퇴계의 인성교육에 대해 정리한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 스포츠 인성교육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고찰한다. 이를 통해 퇴계사상이 스포츠 인성교육의 근거로서 가능성을 지녔는지 파악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국내학술지논문 통합 검색 사이트인 Riss를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류는 먼저 ‘인성교육’을 검색하였으며, 그 결과 내에서 ‘퇴계’를 재검색어로 하여 논문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체육학적 적용을 위하여 ‘스포츠 인성교육’을 검색한 후 ‘철학’을 재검색하여 자료를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국내 학술논문 자료를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퇴계 인성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성학십도(聖學十圖)』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으며, 스포츠 인성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인성교육진흥법과 2015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 

    

    

  
    
      Ⅱ. 퇴계사상의 인성교육 가능성
      퇴계사상의 인성교육적 가능성은 퇴계사상이 갖는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퇴계사상이 지니는 교육적 특징은 성학십도를 근거로 하여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퇴계는 ‘인간의 본성(인성)’이 선하다고 규정한다. 둘째, 퇴계에게 ‘신체(몸)’는 인성교육의 수단이자 출발점이다. 셋째, 퇴계에게 ‘교육’은 인간 본성의 실현을 의미한다. 

      
        1. 퇴계의 인성에 대한 이해
        퇴계 인성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전에 유가철학에서는 인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가철학의 특징은 인성의 핵심을 ‘도덕’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성 그대로 행위 한다면 선행이 된다(김기현, 2009:224). 그리고 유학과 서양철학을 대조시켜보면, 서양철학과 유학을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양자를 대조시켜보면 유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근본적인 관심사로 삼았다면, 서양철학은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사로 생각했다. 즉, 유학은 이성보다 도덕성에 목표를 두었다면, 서양철학은 이성에 근거해서 인간을 규정한다(김세정, 양선진, 2015:98).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인성교육에서 덕 윤리와 의무윤리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성에 대한 개념은 성선과 성악이라는 구도로 이해된다. 그것은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로 인간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거나 아니면 악하다는 것이다. 퇴계의 ‘인성’ 개념은 분명하다. 인간의 본성은 선할 뿐이라고 본다(김성실, 2017:133-136). 즉, 퇴계 인성론은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퇴계의 인성에 대한 의미는 『성학십도』가운데「서명도」가 잘 가르쳐준다. “‘서명’에서 묘사된 인간은 천지를 부모로 하는, 천지의 자식과 같은 존재로서 천지의 가득한 기운으로 몸을 형성하고 천지를 이끄는 정신으로 본성을 삼는다(황금중, 2016:94).”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서명에서는 인간 본성으로서 인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퇴계의 인성은「심통성정도」의 ‘리발(理發)’ 개념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사단의 정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니 본래 순선(純善)하고 악이 없지만, 반드시 이가 발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에 가리워지면 흘러서 불선으로 되는 것이며, 일곱 가지 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니 역시 불선함이 없지만, 기가 발한 것이 절도에 맞지 못하여 그 이를 멸하면 방탕하여 악이 되는 것입니다(퇴계학연구원, 1992: 135-136).” 라고 설명한다. 

        위의 내용에서 퇴계는 인간본성의 선함을 본체론적 측면에서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다는 리발(理發)개념으로 설명한다. 또한 퇴계는 리발을 심성론적 측면에서 사단4)이라는 도덕 감정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그렇다면 ‘리발(理發)’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퇴계가 말하는 리발(理發)은 기발(氣發)도 리발과 같은 층위에 놓여 있는 호발이 아니며 리발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다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퇴계가 말하는 인성개념은 이러한 리발의 기틀 위에서 말하기 때문에 좋은 인성과 나쁜 인성이 각각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오직 선할 뿐임을 말한다. 퇴계 인성은 맹자의 성선설의 전통 위에 서 있으며, 인간 본성의 선함은 퇴계가 언급하는 ‘리발’과 상통한다(김성실, 2017:130,149-150). 퇴계의 ‘리발’은 완전하고 다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하고 다 좋다는 것은 인간 존재 자체의 완전함(다 좋음)을 말하기에 퇴계가 말하는 인성은 오직 선함을 말한다. 

        주목할 점은 퇴계 ‘리발’의 긍정이 도덕실천의 근본이 되는 ‘도덕 주체’의 성립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도덕 주체는 단순히 ‘도덕을 실천하는 주체’라는 일반적 의미를 넘어, 『맹자』에서 말하는 ‘본심5)’이요,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도덕심’을 가리킨다(김기주, 2016:132). 인간 본성의 선함을 뜻하는 ‘리발’에 대한 긍정에는 ‘도덕 주체’에 대한 긍정이 포함되어 있다. 

        요약하면 퇴계는 인간에게 도덕 본성이 주어져 있다고 인식했다. 다시 말해 퇴계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퇴계의 ‘인성’ 개념은 리발의 의미로 인간 존재 자체의 완전하고 다 좋음을 말한다. 퇴계가 인간의 본성을 리발의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은 도덕 실천의 근본이 되는 주체에 대한 의미뿐 아니라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도덕심의 의미를 가리킨다. 

      

      
        2. 퇴계의 신체에 대한 이해
        퇴계에게 ‘신체’는 인성을 함양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퇴계에게 있어서 몸은 궁리(窮理)와 존양(存養)의 근원이기 때문이다(高令印, 1992:133-134, 이진수, 2001:432 재인용; 이동기, 2014:227). 

        퇴계에게 몸이 궁리(窮理)와 존양(存養)의 근원이다는 것은 경(敬)6)의 내용과 순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경의 사조설(四條說) 즉, 정제엄숙(整齊嚴肅), 기심수렴 불용일물(其心收斂不容一物), 상성성(常惺惺), 주일무적(主一無適) 등은 경의 내용인 동시에 경의 순서이기도 하다. 이는 “①몸의 수렴→②마음의 수렴→③의식의 각성→④정신집중”으로 설명7)될 수 있다(손병욱, 2013:27). 이는 다음에서 확인된다. 

        
“李相殷(1974)은 이 경을 마음의 상태와 연관시켜서 ‘마음이 항상 제 자리에 있을 것’, ‘마음이 항상 자각상태에 있을 것’, 마음이 동정에 있어서 항상 專一할 것‘으로 설명한 바 있었다. 마음이 제 자리에 있다는 것은 ①②의 심신수렴을 말하는 것이라면, 자각상태에 있다는 것은 ③의 상성성을, 그리고 동정에 있어서 전일할 것 중 동시에 전일한다는 것은 바로 ④의 주일무적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 퇴계가 말하는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의 상보적 작용은 ③과 ④ 사이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 상보적 작용이 시작되기 전에 심신의 수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이 정좌수련이다. 정좌수련을 하면 ①,②,③이 동시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정력이 배양된다(손병욱, 2013: 27-28).” 

        몸-마음-의식-정신은 결국 덕을 함양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퇴계에게 신체는 인성을 함양하는 궁리와 존양의 수단이면서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퇴계의 몸 공부가 지향하는 것은 마음공부에 있다. 흔히 정제엄숙은 몸의 공부라고 이해되기도 하지만, 결국 정제엄숙이 지향하는 것은 주일무적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전일이다(황금중, 2018: 81). 즉, 퇴계가 몸의 수렴인 정제엄숙을 경의 출발점으로 삼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마음의 ‘전일(全一)’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퇴계에게 신체(身)가 인성을 함양하는 수단이라는 근거는「경재잠도」와「숙흥야매잠도」에서도 확인되며, 몸의 수렴과 관련하여 인성함양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경재잠도」에서는 “의관을 바로하고 눈매를 존엄하게 하고 잠심(潛心)하여 거처하면서 상제(上帝)를 대(對)해 모시듯 하라. 발짓은 무겁게 하고 손짓은 공손하게 하여 땅을 골라 밟되 개미둑에서 구비 돌듯 하라. 문을 나가면 손님같이 하고 일을 받들면 제사를 드리듯 하여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감히 잠시도 안이하게 말라. 입을 지키기를 병마개 막듯 하고 잡생각 막기를 성문 지키듯 하여 성실하고 진실하여 감히 잠시도 경솔히 하지 말라(퇴계학연구원, 1992:149).”
그리고「숙흥야매잠도」에서는 “닭이 울 때 깨어나면 생각이 차츰 달리기 시작하니, 어찌 그사이에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지 않겠는가! 혹은 지난 허물을 되살피고 혹은 새로 얻은 것을 뽑아내어 차례로 조리를 세워 또렷하게 묵묵히 알지어다. 근본이 섰으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차리고 단정히 앉아 몸을 거둔다. 이 마음을 거둬 잡아 환하기가 떠오르는 태양 같게 하고, 엄숙하게 정제(整齊)하여 허명(虛明)하고 정일(靜一)하게 할지어다(퇴계학연구원, 1992:153).”

        「경재잠도」에서 ‘몸’의 수렴 방법은 옷매무새를 단정히, 눈매를 엄숙히, 발짓을 무겁게, 손짓을 공손히 하여, 입을 잘 지키고, 잡생각을 막아 진실하여 잠시라도 경솔히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숙흥야매잠도」는 이른 새벽에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단정히 하므로 ‘몸’을 거둔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마음의 정일(靜一)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퇴계는 ‘신체활동’을 인성함양과 관계시키는 사유를 전개하였다(송일훈, 이황규, 이진수, 2006:47; 이정란, 2018:336; 이진수, 2001: 38-40; 張基槿 역, 2003:381,342).

        퇴계는 동적(動的)인 움직임 가운데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는지 설명한다. 퇴계사상에서 드러나는 ‘신체활동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는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계에게 승마는 신체운동을 통한 인간형성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마음을 다잡을 것인가 하는 조존성찰(操存省察) 공부를 퇴계는 승마라는 신체운동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이진수, 2001:219). 
전에 금문원의 집에 간 일이 있었다. 산길이 몹시 험난해서 갈 때는 고삐를 눌러 잡고 조심스레 말을 몰고 줄곧 마음을 놓지 못했으나 돌아올 때는 약간 취해서 길 험난한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평탄한 길을 가듯 하였다. 이렇듯이 미리 겁먹은 마음을 갖고 안 갖고가 크게 다르니, 참으로 두려우니라(이황, 張基槿 역, 2003).

        이는 말을 타는 가운데 경(敬)의 태도와 자세를 잃지 않고 깨어 있어 오직 말을 타는 이곳에 마음을 집중하므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퇴계는 신체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승마’를 통해서 조존성찰(操存省察)의 마음공부를 하고자 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퇴계는 신체 수양법인 ‘정좌’와 ‘투호’를 자신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덕(인성)의 함양을 목표로 수행하도록 교육하였다. 이는 다음 글에서 확인된다. 

        
“퇴계가 존양성찰을 언급할 때 몸의 공부를 강조하고 신체운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제자들에게 지도하여 경험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퇴계가 실천한 정좌(靜坐)와 투호(投壺)가 교육적인 의미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 퇴계는 정좌를 통해 중(中)을 이루고 투호를 통해 화(和)에 이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정좌, 투호가 중화(中和)라는 덕(德)의 의미와 연결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이정란, 2018: 336-337).” 

        퇴계는 정좌와 투호를 단지 신체활동에 머물지 않고 중화(中和)의 교육적인 의미를 담아 이를 실천하도록 제자들에게 지도하였다는 점이다. 

        주목할 점은 퇴계가 설정한 도덕성은 타율적 조절이 아닌 스스로 천리를 실천하는 자율적인 체계라는 점이다. 욕망 조절 문제가 언급될 경우, 퇴계는 도덕적 자율성에 따르는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퇴계는 경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통하여 자율성에 도달하는 길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경의 실천을 통한 자율성의 중시는 인간사회의 문제를 근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유효할 것이다(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2009:248). 

        정리하면 퇴계는 인간의 ‘신체(몸)’를 궁리(窮理)와 존양(存養)의 근원 즉, 마음의 전일(全一)을 위한 경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그러하기에 그는 도덕을 몸으로 실천할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퇴계가 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자 했다는 점과 몸의 공부가 지향하는 것이 마음의 전일이라는 점에서 퇴계에게 ‘신체’는 인성함양의 수단이자 착수처로 삼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 퇴계가 설정한 도덕성은 타율적 조절이 아니라 자율적인 방법을 말한다(리의 자발성). 

        이를 통해 퇴계사상이 스포츠 인성교육의 철학적 근거로서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퇴계가 ‘몸의 수렴’을 강조한 측면과 ‘신체활동의 역동성’을 강조한 측면, 그리고 ‘신체교육’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스포츠 인성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퇴계의 교육에 대한 이해
        퇴계에게 ‘교육’8)은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퇴계가 말하는 인성9)은 하늘로부터 명을 품부 받은 성을 지닌 인간이 나쁠 리 없다는 인식과 다 좋을 뿐이라는 인식하에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문제가 있어 그것을 바꾸려는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완전하기에 이 완전함을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퇴계의 인성교육인 것이다(김성실, 2017:130). 즉, 퇴계에게 교육은 인간의 본성을 되찾아 주는 인성교육을 의미한다. 

        퇴계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소학도」와「대학도」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는 다음 글에서 확인된다. 

        
소학에서는 “원(元)·형(亨)·이(利)·정(貞)은 천도의 상이요, ㉮인(仁)·의(義)·예(禮)·지(智)는 인성의 벼리이다. 이것들은 그 처음에 선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애연한 사단이 감에 따라 나타나서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공손하게 대하니 이를 일러 병이라 한다. ㉯병이인 본성을 따라서 행하여야 되지 억지로 해서는 안된다. ㉰오직 성인은 본성대로 하는 사람이라 하늘과 같이 넓고 넓어 털끝만한 힘도 들이지 않아도 모든 선이 갖추어진다. 중인은 미련하여 물욕에 가리워서 그 벼리를 무너뜨리고 자포·자기를 편안히 한다. 성인은 이를 측은하게 생각하여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세워 그 뿌리를 북돋우고 그 가지를 펴게 하였다. … 대학에서는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힘에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고, 지선에 머무름에 있다. 머무를 곳을 안 다음에야 정함이 있고, 정한 다음에야 정할 수 있고, 정한 다음에야 편안할 수 있고, 편안한 다음에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다음에야 얻을 수 있다. 사물은 본과 말이 있고, 일은 끝과 시작이 있다. 먼저하고 뒤에 할 바를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퇴계학연구원, 1992: 119-124).” 

        소학에서는 ㉮ ‘인성’의 핵심이 인의예지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 인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함을 밝힌다. 또한 ㉰ 성인은 본성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더욱이 ㉱ 대학의 삼강령(三綱領)은 밝은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고, 지선에 머무르는 인간 본성의 실현에 있다고 밝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계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규정하였다. 문제는 이 선한 본성이 실제로 현실에서 드러날 때는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 적절하게 발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퇴계는 ‘인성’을 길러 이를 실현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소학의 공부 내용은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건전한 습관을 기르고 예절을 익히며 사회 규범을 실천함으로써 도덕적 수양을 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이상적 인격 형성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면, 이것이 대학 공부의 바탕이 된다.(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2009: 184-185) 소학에서는 ‘건전한 습관을 기르고 사회규범을 실천하는’ 일상의 윤리적 실천을 통해 도덕적 수양을 하고자 하였다. 이는 인성을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실재적 의미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라 파악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퇴계는 “도덕을 몸으로 실천하라” 명령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에서 확인된다. “제군은 서로 조목들을 논의하여 의미를 밝히고 지키며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라. 그러면 사려(思慮)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경계하고 삼가며 두려워할 바가 반드시 저들의 규칙보다 엄격함이 있게 될 것이다(국제퇴계학회충북지부, Michael C. Kalton 共譯(이황 저, 2001; 145).” 퇴계가 도덕을 몸으로 실천하라고 명령한 것의 이면에는 인간에게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이정란, 2018; 331). 이와 동시에 신체교육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퇴계 ‘교육’의 목적이 인간 본성의 실현이라는 점과 인의예지를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으로 삼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소학의 교육내용은 인격 형성을 위해 도덕적 습관을 기르고 몸으로 익혀 이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파악된다. 

        요약하면 퇴계에게 ‘교육’은 인간에게 선한 본성이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고, 도덕 주체자 스스로 이 본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나아가 선한 본성을 현실에서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퇴계는 어릴 때부터 도덕적 습관을 기르고 몸으로 익혀 이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인의예지와 같은 덕목을 형성하는 것을 교육내용으로 삼았다. 퇴계의 인성은 선한 본성이며 신체는 선한 본성을 함양하는 수단이라면, 선한 본성이라는 인성은 신체를 통해 함양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의 목적이 인성교육이라면 신체를 통해 인성을 함양할 수 있으므로 신체를 통해 교육의 목적, 즉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 

      

    

    

  
    
      Ⅲ. 퇴계사상과 스포츠 인성교육의 관계
      퇴계사상은 인성교육 목표 측면, 인성교육 내용 측면, 그리고 인성교육 방법 측면에서 스포츠 인성교육과 같은 결을 지니고 있다고 파악된다. 양자는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체득)와 실천을 강조함으로 인간 본성 실현을 인성교육의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도덕 본성 함양을 인성교육의 내용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몸의 훈련을 통해 마음을 제어하므로 인간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통합적 방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1. 인성교육 목표 측면: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 인간 본성 실현
        퇴계사상과 스포츠 인성교육을 이어주는 첫 번째 특징은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성교육 목표 측면이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의 방향은 올바른 교과교육을 통해 각 교과에 스며있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일과 학교에서의 공부가 실제적인 삶과 유리되지 않도록 실천으로서 교육하는 일이다(유재봉, 2016:115).

        가치란 우리 인간이 지향하는(진,선,미)바이고, 그중에서 도덕적 가치를 선이라고 말한다. 즉,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 과정이란 가치의 내면화 과정의 일부분이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에서 도덕적 내면화 과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practice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서 practice를 통해 함양할 수 있는 덕을 기를 수 있고, 이것의 지속적 반복이 (자기화 되어) 체득하게 되고, 다시 마음과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인성교육에서 행동 또는 실천을 중시하는 이유는 행동의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목적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동은 수행적 기능(performative)이 있으며, 행동의 결과는 피드백되어 행위자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형성적 기능(formative)이 있다(황경식, 2014:18-19). 

        퇴계는 몸(신체)의 공부를 강조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신체)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구현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었다(김철호, 2010).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방법에는 정좌 수련과 같은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고 규범을 내면화하는 방법만한 것이 없다고 본 것이다(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2009:185).

        무엇보다 퇴계 인성교육 방법인 경(敬)에는 ‘도덕적 내면화 과정’과 ‘도덕적인 성찰’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에서 확인된다. 

        
경10)은 “선악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 그렇기에 가치에 대한 분별이 개입된다.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도덕적 문제 사태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 있다. 그렇기에 도덕적인 성찰이 경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 몸 공부의 목적과 이유는 그것이 내면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단속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김철호, 2010:94, 101).

        이처럼 퇴계 인성론이 제시하는 것은 인간의 실제적 행동변화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총제적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체육교과의 목표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개정된 2015 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육 교과는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체육과의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전인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즉 신체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미래의 삶을 개척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가치 영역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이다(교육부, 2015:6-7).” 

        체육과는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체득된 덕이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즉, “체육 교과는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역량을 습득함으로 전인교육을 실현”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둔다. 전인이라는 이상적 인간상은 퇴계의 성인이라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과 퇴계의 인간상은 인간에게 선한 본성이 주어져 있다는 ‘성선설’을 기초로 한다. 다시 말해 오늘날 스포츠 인성교육에서 지향하는 인간 이해와 퇴계 덕 윤리의 인간 이해는 성선설의 측면에서 교집합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에게 선한 본성(仁義禮智)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스포츠에서 도덕행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한 근거는 도덕 감정인 ‘사단(四端)’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계는 인간에게 선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맹자의 사단을 통해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스포츠에서 측은지심11), 수오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을 찾을 수 있다.

      

      
        2. 인성교육 내용 측면: 도덕 본성 함양
        퇴계사상과 스포츠 인성교육을 연결해주는 두 번째 특징은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 본성(덕)’을 함양하고자 하는 인성교육의 내용 측면이다. 퇴계 인성교육의 핵심은 ‘사덕(四德)’에 있다. 퇴계는 인의예지(仁義禮智)의 네 가지 덕목을 인성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퇴계는 도덕 본성(덕)을 인성교육의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신체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덕)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스포츠 인성교육은 신체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인성 함양을 위해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핵심 가치·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천덕목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인간에게 덕을 실천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퇴계 ‘천명(天命)’12)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간에게는 덕을 실천할 수 있는 본체의 측면이 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교육의 주된 내용은 덕을 함양하는 데 두어야 한다. 양자는 모두 인간의 도덕 본성(德)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내용13) 측면에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퇴계가 신체활동을 통해 인의예지와 같은 유교에서의 덕, 즉 동양의 가치를 함양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동양의 전통적인 신체활동에는 덕이라는 개념이 내포된 것이 있었다. 바로 활쏘기14)와 투호이다. 투호의 목적은 분명히 사교를 위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투호의 본질적 가치는 투호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덕성 함양에 있다.… 퇴계는 스포츠에서 덕을 발견하고 이를 시행하였던 것이다(이진수, 2001:35-36). 활쏘기와 투호의 사례는 신체활동 자체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덕을 함양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 내용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성교육 내용은「인성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와 핵심 가치 덕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1항). 또한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2항).” 

        뿐만 아니라 2015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체육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 및 운동능력을 비롯한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체육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이다(교육부, 2015:3).” 

        이상에서 스포츠를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또는 ‘바람직한 인성’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간다운 성품, 바람직한 인성은 인간의 도덕 본성으로 이해된다.

        덕은 체육과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이다. 덕이 일상의 삶으로 전환 가능성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인간의 본성을 기르는 것에 있다. 이에 체육을 가르칠 때 기술적 측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운동수행이 학습자의 실제적 삶에 덕의 가치를 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육수업에서 가르치는 활동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므로 학습자가 운동수행을 실제 삶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이정택, 장용규, 2017:23).

        퇴계는 인의예지(仁義禮智)와 같은 덕목을 형성하는 것을 인성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그리고 오늘날 스포츠 인성교육 내용의 핵심은 인간의 ‘도덕 본성(덕)을 함양’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의 핵심 가치·덕목이다. 인성교육의 내용은 인간에게 도덕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주어져 있음을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깨우쳐 주고, 이 본성을 함양하도록 돕는 것이다. 

        특히 퇴계는 수양을 통해 인의예지와 같은 도덕본성의 보존과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퇴계는 도덕 본성의 보존과 실현을 위해 인애(仁愛)의 확충을 제시하였다(김세정, 2017: 229). 이를 체육수업에 적용해보면 도덕 본성(四德)은 사단(四端)을 통해 발현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도덕 감정(사단)’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인성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적용할 수 있다.

      

      
        3. 인성교육 방법 측면: 신체활동과 도덕 주체의 자율성 강조
        퇴계사상과 스포츠 인성교육을 연결해주는 세 번째 특징은 ‘신체활동’을 인성교육의 도구이자 본질로 삼는다는 점과 ‘도덕 주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인성교육 방법 측면이다. 퇴계가 말하는 인성교육은 지경(持敬)이 핵심인데, 경 공부15)가 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몸 공부에 있어서 도덕 주체의 자발성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스포츠 인성교육은 신체활동을 교육의 도구이자 본질로 삼으며, 교육 방법 측면에서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동양의 ‘신체관’이 갖는 특징이다. 동양에서 몸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신체는 인간 마음과 사물16)의 중간에서, 양자를 연결시켜 서로 관계를 갖게 하는 존재라고 이해 할 수 있다. 동양 신체관의 특징은 신체를 밖에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안으로부터도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 내부의 인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몸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예(禮)이다(이진수, 2001:448). 예가 인성적 덕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양에서 신체는 마음, 인성과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포츠 인성교육이 ‘신체활동’을 인성교육의 도구이자 본질로 삼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가? “신체활동은 ‘체육’을 타 교과와 구별 지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체육과에서는 신체활동을 교육의 본질이자 교육의 도구로서 활용한다(교육부, 2015),” 특히 스포츠는 스포츠 활동이 지니는 도덕적, 사회적 속성인 스포츠맨십을 통해 체육수업에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의 원료가 될 수 있다(박정준, 2011:173; 김방출, 서재철, 2019:59). 

        또한 리발을 긍정하는 퇴계는 인성교육 방법에 있어서 도덕 주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다(김기주,2017: 240-241). 퇴계가 수양을 통해 도덕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입장은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그가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는 데 있어, 수행자의 주체성에 온전히 의존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신독(愼獨)’이라는 유가의 공부법을 들 수 있다. 신독이란 외부적인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공부의 주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이현지, 2018:323-324). 퇴계는 인간에게 선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도덕 본성’이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 그러하기에 퇴계의 인성교육 방법은 교사가 인성과 관련된 덕목들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 내면에 이미 선한 본성이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공부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성교육 방법측면에서 도덕 주체로서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사례가 있는가? 이는 EBS 다큐프라임 학교의 기적(3부) 마음을 움직이는 체육수업에서 소개된 바 있다. 여기에서 소개된 수업은 인성축구이다.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한다는 점과, 또한 신체 활동에 관심이 부족한 학생들을 배려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문학, 영화, 만화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상대에게 욕을 하지 않는다든지 승부를 위해 과격한 태클을 하지 않는다든지 우리 팀이 승리했을 때 함께 세레모니를 함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인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수업종료 후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점도 그러하다. 

        과연 스포츠 인성, 어떻게 기를 수 있나? 이는 운동수행을 통한 내면적 수양과 이를 토대로 한 도덕적 행위의 실천으로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것은 지속적 실천을 통한 덕 함양과 내면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스포츠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 가운데 ‘배려’를 가르친다고 하면 축구에서 같은 팀끼리 패스 연습할 때 왜 상대가 받기 편하도록 공을 전달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할 수 있다. 그러한 행위는 상대에 대한 배려이며, 이러한 배려를 전제로 한 연습이 결국에는 우리 팀 경기력과 직결되는 행위라고 이해된다면, 이 행위는 그저 공을 패스하는 것이 아닌 ‘덕’을 실천하는 행위로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삶의 모습과 연관된 올바르고 건전한 행위의 반복적인 실천은 일상의 삶에서 덕을 이행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 상황에서는 반복적인 기능의 연습도 덕의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화 과정으로서 바람직한 행위의 실천은 최고선을 완성해가는 과정으로서 그 자체로 덕스러운 행동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정택, 장용규, 2017:22-23). 이는 스포츠 덕 윤리학에서 행위의 습관화가 어떻게 실천적 인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퇴계 인성교육 방법이 신→심→경의 구조, 경을 통해 마음이 몸을 주재하도록 하므로 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면, 오늘날 스포츠 인성교육은 신체활동을 통한 수양과 도덕적 행위의 실천으로 인성을 함양하고자 한다. 양자는 모두 신체활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교육 방법 측면에서 도덕 주체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같은 결을 지닌다고 파악된다. 

        퇴계사상과 스포츠 인성교육을 연결해주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인간 본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성교육의 목표 측면이다. 둘째 ‘도덕 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인성교육의 내용 측면이다. 셋째 ‘신체활동’을 인성교육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과 ‘도덕 주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인성교육 방법 측면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퇴계사상에 함유된 인성교육의 특징과 스포츠 인성교육의 연결점을 고찰하고 나아가 퇴계사상이 스포츠 인성교육의 철학적 근거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있다. 이에 본고는 퇴계 사상에는 스포츠 인성교육의 요소가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퇴계사상이 스포츠 인성교육의 철학적 근거로서 충분히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견지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퇴계 인성교육의 핵심인 ‘리발(理發)’ 개념과 퇴계사상이 지니는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퇴계의 ‘인성’ 개념은 리발의 의미로 인간 존재 자체의 완전하고 다 좋음을 말한다. 그리고 퇴계사상이 지니는 교육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계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규정한다. 둘째, 퇴계에게 ‘신체’는 인성교육의 수단이자 출발점이다. 셋째, 퇴계에게 ‘교육’은 인간의 본성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퇴계의 ‘교육’은 인성교육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퇴계사상과 스포츠 인성교육을 이어주는 연결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본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성선설에 기초한 인간 이해의 측면이다. 이는 사단(四端)을 근거로 설명가능하다. 둘째, 역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함양하고자 한 신체활동에 대한 이해의 측면이다. 셋째, 신체활동을 교육의 도구이자 본질로 삼아 도덕을 몸으로 실천하라고 강조한 신체교육에 대한 이해의 측면이다. 이러한 퇴계사상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스포츠 인성교육은 학문적으로 그 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그렇다면 퇴계사상을 스포츠 인성교육에 있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퇴계 관점에서 볼 때 스포츠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에 스포츠 인성교육의 목표는 ‘도덕 본성을 실현하는 스포츠’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스포츠 인성교육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인지시켜주는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 인성교육 내용측면은 스포츠에서 지나친 승부욕이나 과도한 경쟁성이 인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이(理)의 측면인 인간의 ‘도덕 감정(四端)’이 신체활동(신체운동) 과정에서 적절히 발현되는 것을 스포츠 인성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기(氣)의 측면인 지나친 승부욕이나 과도한 경쟁성을 예방할 수 있는 신체활동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경쟁 스포츠 경기를 할 때 경기 규칙뿐 아니라 각 경기에 담긴 매너 혹은 페어플레이 규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승패를 유일하게 강조하지 않으며 선수와 심판의 입장과 인사, 경기 중 상대방, 심판, 동료에 대한 예절, 관중의 태도 등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손쉽게 지킬 수 있는 행동 수칙을 강조하여 습관화하도록 할 수 있다(박정준, 2013; 292).” 

      그리고 이러한 습관화가 실천적 인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스포츠 인성교육 방법측면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제어하고 함양하는 공부로 조화의 방식이 필요하다. 즉 동적인 ‘신체 활동성’뿐 아니라 정적인 가운데 마음을 함양하는 방법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스포츠 인성교육의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논자는 퇴계 경(敬)의 습관이 스포츠교육에 복원되기를 제안한다. 물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후속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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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1) 한국에서 인성교육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인성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부터 사회적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김세정, 2018: 33).
      

      
        2)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법률에 의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김길순, 2015: 460). 인성 부재와 책임감 결여라는 문제를 직면하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인식과 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3) 스포츠 인성교육이란 스포츠를 통한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체육을 말한다.
      

      
        4) 퇴계는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감정이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 이는 사단(四端)을 말한다(마이클 칼튼, 홍원식, 김중순 역 2007: 211). 
      

      
        5) 성리학에서 인간 본성은 인(仁), 의(義), 예(禮), 지(智), 신(信) 등으로 그 내용이 설명되었다. 인간 본성으로서의 인성은 현대적으로 지성뿐 아니라 도덕성과 심미성까지를 아우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인간 내면에 잠재된 모든 선한 정신적인 역량을 아우르는 의미를 지닌다고 이해된다(황금중, 2016:87).
      

      
        6) 성학십도「대학」에서는 ‘경(敬)’의 공부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경을 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주자가 대합하였습니다. 정자는 일찍이 하나에 전일하여 다른 일로 옮겨감이 없는 것으로써 말하였고,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며 마음을 엄숙하게 하는 것으로써 말하였다. 문인 사량좌(사량좌)의 설명에는 이른바 항상 또렷하게 깨어있게 하는 법이란 말이 있으며, 윤돈의 설에는 그 마음을 수렴하여 한 물건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있다(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2009:82-83).” 
      

      
        7) 퇴계에게 “경은 학문의 수양의 원리나 법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수양의 구체적 실천 방법이자 실천 기준으로 확인되는 것이다(금장태, 2001: 220).” 한 마디로 경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신체기법이라 할 수 있다(이진수, 2001: 153).
      

      
        8) 유학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학에서 인성은 인간 본성으로 정의하며, 교육은 본성을 알고 본성에 따라 살며 실현하는 일로 규정한다. 결국 유학에서 교육은 인성교육으로 귀결된다(이동기,2016; 이현지,2018; 황금중, 2016). 
      

      
        9) 퇴계에게 ‘인성’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말하므로, 결국 ‘인성교육’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기르는 교육이 된다. 인간의 선한 본성이 인성교육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말에서 성선설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 성선설은 인간 존재를 긍정적으로 본다. 선한 본성이 인욕에 의해 가려져 있기에 인욕을 제거하기만 한다면 선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신태수, 2016:301). 
      

      
        10) 경(敬)에 대한 설명은 주희의 설명이다. 퇴계는 주희의 입장을 받아들여 그의 사상을 전개하였기에 이를 인용하였다. 
      

      
        11) 우리는 스포츠 상황에서도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 사단’과 관련하여서는 권오륜, 한동일, 김희섭, 김정효(2018)의 논문을 참고바람.
      

      
        12) “천명(天命)은 인간에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주어여 있다는 것과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의 적극적인 실천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포괄적 개념을 말한다(이정란, 2018: 327).”
      

      
        13) 2015.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내용과 목표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고는 구체적 논의를 위해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14) 「소학」에서는 스포츠 장면이라 할 수 있는 활쏘기가 등장한다. “활 쏘는 이는 나아가고 물러나고 주선함을 반드시 예에 맞게 하여야 하니, 안의 뜻이 바르고 밖의 몸이 곧은 뒤에야 활과 화살을 잡음이 세심하고 견고하며, 활과 화살을 잡음이 견고하고 세심한 뒤어야 과녁을 맞춘다고 말할 수 잇으니, 이 활쏘기에서 덕을 볼 수 있다(이진수, 2001: 152).”
      

      
        15) 경 공부론은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방법론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김철호, 2010:107). 마찬가지로 오늘날 인성교육은 지·정·의 중 한쪽 측면을 강조하는 분절된 방식으로의 교육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16) 동양에서 신체는 마음이 몸 밖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사물은 인간의 본성이 발현되도록 하는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이진수, 2001).
      

    

    

  
    
      참고문헌
      
        
          	
          	
        

        
          	
            
              1. 
            
          
          	국제퇴계학회충북지부, Michael C. Kalton 共譯(2001)/ 퇴계 李滉. 성학십도: 道는 형상이 없고 하늘은 말이 없다. 서울:퇴계선생탄신오백주년기념사업후원회. 
        

        
          	
            
              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편(2009). 역주와 해설 성학십도, 서울: 예문서원.
        

        
          	
            
              3. 
            
          
          	高令印(1992). 이퇴계와 동방문화 3, 퇴계학보, 74, 120-135.
        

        
          	
            
              4. 
            
          
          	교육부(2015).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부.
        

        
          	
            
              5. 
            
          
          	국회, 인성교육진흥법, (법률 제 13004호, 2015.1.20. 제정, 2015.7.21. 시행). 
        

        
          	
            
              6. 
            
          
          	권오륜, 한동일, 김희섭, 김정효(2018). 스포츠윤리의 실천적 원리로서의 유학,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6(3), 39-50.
        

        
          	
            
              7. 
            
          
          	금장태(2001). 『聖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8. 
            
          
          	김기주(2016). 사단칠정논쟁, 퇴계와 고봉의 학술적 교류와 도덕적 탐색, 국학연구, 29, 113-146.
        

        
          	
            
              9. 
            
          
          	김기주(2017). 사단칠정 논쟁의 인성교육적 함의와 의의, 동아인문학, 39, 221-254. 
        

        
          	
            
              10. 
            
          
          	김기현(2009). 공부론의 관점에서 본 퇴계 성리학과 양명학의 차이성, 退溪學論叢, 15, 219-245.
        

        
          	
            
              11. 
            
          
          	김길순(2015). 인성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78, 460-488.
        

        
          	
            
              12. 
            
          
          	김방출, 서재철(2019). 체육교과 인성교육의 시민성 접근 제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6(1), 55-75.
        

        
          	
            
              13. 
            
          
          	김성실(2017). 퇴계 인성론의 토대로서 리발(理發)에 관한 일고찰, 퇴계학논집, 21, 129-153.
        

        
          	
            
              14. 
            
          
          	김세정(2017). 퇴계 이황 철학사상의 생태론적 특성, 퇴계학논집, 21, 211-244. 
        

        
          	
            
              15. 
            
          
          	김세정(2018). 양명심학을 통해 본 돌봄과 치유의효 인성교육, 양명학, 51, 31-74.
        

        
          	
            
              16. 
            
          
          	김세정, 양선진(2015). 호서 선비문화가 가진 교육콘텐츠로서의 의미와 가능성, 유학연구, 33, 94-112. 
        

        
          	
            
              17. 
            
          
          	김철호(2010). 경(敬), 통합적 도덕교육의 실마리, 교육연구, 48, 79-109. 
        

        
          	
            
              18. 
            
          
          	마이클 칼튼, 호원식, 김중순 역(2007). 해외 퇴계철학 연구의 대가 마이클 칼튼 교수, 오늘의 동양사상, 17, 205-217.
        

        
          	
            
              19. 
            
          
          	박정준(2011). 스포츠는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가: 스포츠 인성교육의 이론적, 경험적 근거와 과제, 교육과정연구, 29(3), 173-202.
        

        
          	
            
              20. 
            
          
          	박정준(2013). 인성함양을 위한 스포츠 경쟁 메커니즘의 반성적 고찰, 교유과정연구, 31(3), 281-297.
        

        
          	
            
              21. 
            
          
          	손병욱(2013). 퇴계 이황의 居敬窮理 사상에서 본 靜坐修練의 위상, 퇴계학논총, 22, 7-38. 
        

        
          	
            
              22. 
            
          
          	송일훈, 이황규, 이진수(2006). 퇴계 이황의 덕으로서의 신체운동, 한국체육학회지, 45(1), 45-54.
        

        
          	
            
              23. 
            
          
          	신태수(2016). 퇴계의 독서법: 그 활간의 미학,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4. 
            
          
          	오승현(2018). 스포츠와 함께 도덕적 존재론을 뛰어넘기: 스포츠가 인성교육에 기여하는 첫 번째 국면, 한국체육학회지 57(3), 161-175.
        

        
          	
            
              25. 
            
          
          	유재봉(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한국교육철학회, 38(3), 99-119.
        

        
          	
            
              26. 
            
          
          	윤사순(2012). 한국유학사: 한국유학의 특수성 탐구, 파주: 지식산업사. 
        

        
          	
            
              27. 
            
          
          	이동기(2016). 퇴계의 인성교육론(2):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 가치·덕목에 근거하여, 퇴계학논집, 19, 189-226.
        

        
          	
            
              28. 
            
          
          	이정란(2018). 퇴계 存養省察의 체육 교육적 함의, 석당논총, 72, 323-347.
        

        
          	
            
              29. 
            
          
          	이정택, 장용규(2017). 덕에 기반한 학교 스포츠윤리 교육의 의미와 원리,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3(2), 15-34. 
        

        
          	
            
              30. 
            
          
          	이진수(2001). 한국체육사상사,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31. 
            
          
          	이현지(2018). 퇴계사상의 인성교육적 함의, 철학논총, 91(1), 313-331. 
        

        
          	
            
              32. 
            
          
          	張基槿 역/ 李滉 著(2003). 퇴계집, 서울:홍신문화사.
        

        
          	
            
              33. 
            
          
          	지동철(2016). 유학적 사유를 통한 체육, 스포츠의 가치 실현,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4(2), 67-83.
        

        
          	
            
              34. 
            
          
          	퇴계학연구원(1992). 국역 퇴계전서 3, 서울: 退溪學硏究院.
        

        
          	
            
              35. 
            
          
          	한동일, 김재원, 권오륜(2017). 동양의 덕 윤리에 근거한 스포츠지도자의 윤리의식과 가치관 고찰,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5(2), 1-15. 
        

        
          	
            
              36. 
            
          
          	황경식(2014). 바르고 즐거운 삶의 기술, 덕(virtue),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7-26. 
        

        
          	
            
              37. 
            
          
          	황금중(2016). 퇴계의 성학십도로 본 인성교육의 의미와 원리, 퇴계학논집, 19, 83-126.
        

        
          	
            
              38. 
            
          
          	황금중(2018). 퇴계 성리학에서 敬의 의미와 실천법, 敬의 四條說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4, 49-94.
        

      

    

    

  OEBPS/images/big_34_2.jpg
RO QDI

2|34 25 /20204 68






